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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업(섹터) 분석 

1-1.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정의와 이원적 구조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본부가 부산 본부에서 운영하는 장내(거래소) 시

장과, 금융투자회사·은행이 자체 카운터파티로 영위하는 장외(OTC) 시장으로 명확히 이원화되어 있습

니다. 장내 부문의 대표 상품은 KOSPI200 선물·옵션이며, 1996년 5월 상장된 이래 국내 최초의 장

내 파생상품으로서 한국 자본시장의 헤지·차익거래·방향성 거래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후 미

니KOSPI200 선물·옵션, 코스닥150 선물·옵션, KOSPI200 위클리옵션, 개별주식 선물·옵션이 라인업

에 추가되면서 주식파생 영역이 다층화되었고, 3년·10년·30년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엔화·유로화·위

안화 통화선물, 금선물, 돈육선물 등 금리·통화·상품 영역까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외 부문은 

IRS(이자율스왑), CRS(통화스왑), FX 선물환·옵션, NDF, ELS·DLS 자체헤지 거래가 핵심을 이루며, 금

융감독원이 2025년 6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

모는 2경 6,461조원으로 전년(2경 4,704조원) 대비 7.1% 증가했고, 그중 통화 관련 거래가 1경 

9,328조원으로 73.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장외 시장이 사실상 통화 헤지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을 보여 주었습니다. 

1-2. 야간시장 자체 운영과 24시간 글로벌화의 의미 

2025년 6월 9일 KRX의 자체 야간시장 개시는 국내 파생상품 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구조 변화로 평

가됩니다. 종전에는 2009년부터 EUREX 연계 형태로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선물, 위클리옵션, 미

국달러선물 등 5개 종목이 야간에 거래되었으나, 자체 운영 전환으로 거래시간이 18:00~익일 06:00

의 12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 EUREX 연계 시간 대비 1시간이 늘어났고, 코스닥150선물, 미니코스

피200옵션, 코스닥150옵션, 3년·10년 국채선물 등 5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어 야간 거래 종목이 총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정은보 KRX 이사장은 개장식에서 글로벌 경제 이벤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이경식 파생상품본부장(부이사장)은 이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자체 운영 개시 

직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직전 약 57조원 수준에서 127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수치를 제

시하면서 시장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회원사 입장에서는 정규시장과 야간시장의 단일 계좌·

단일 시스템 통합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IT 인프라·콜센터·미들오피스 인력 구성이 24시간 체제로 재편

되었고, 이는 인사·근태·보상·총무(공조·보안·시설관리)에 이르는 경영지원 업무 전반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3. 개인투자자·해외선물 비중 확대와 디지털 전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보급은 201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미니KOSPI200·코스닥150·

해외선물(CME·EUREX·SGX·HKEX·LME) 영역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의미 있게 확대되었습니

다. 야간시간대 미국 주식·금리·원유·금 가격 변동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해외선물 중개 매출의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삼성선물 또한 미국주식·ETF 옵션, 제로데이(0DTE) 옵션, FX마진, LME 

비철금속, 중국거래소 상품군까지 라인업을 넓혀 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상품안내 메뉴는 이러한 

카테고리를 핵심 노출 영역으로 두고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인증서 관리·다운로드센터·24시간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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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02-3707-3699) 등 디지털 채널을 정규화함으로써 운영 인프라 측면에서도 종합 증권사급 수준

에 근접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동시에 정보보안·전자금융·내부망 분리·클라우드 전환 등 컴플라이

언스·전산 거버넌스 부담을 키우는 변수이기도 한데, 이 점은 경영지원 직무가 인사·총무·재무뿐 아니

라 정보보호·전산기획과의 협업 빈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1-4. ELS·DLS와 변동성 환경, 자체헤지 카운터파티 수요 

파생결합증권(ELS·DLS)은 2010년대 중반부터 국내 자본시장에서 100조원대의 발행잔액을 유지해 

온 대형 상품군으로, 자본시장연구원(KCMI)과 KIEP의 보고서가 발행구조·헤지구조 분석을 누적해 왔

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 2024년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의 마진콜·외화 단기조달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헤지 카운터파티로 기능하는 선물회사의 위

탁·중개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변동성 환경 자체도 V-KOSPI·VIX·환율 

변동성 등이 주기적으로 확대·축소를 반복하면서 트레이더의 거래대금 베이스가 변동성과 동행하는 패

턴을 보이며, 이는 회사 손익에 변동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는 위탁수수료가 증가하지만 자기매매 손익의 분산이 동시에 커지므로, 경영지원 부문의 예산·KPI 운

영은 단기 거래대금 변동을 완충하는 보수적 시나리오 설계를 전제로 합니다. 

1-5. 가치사슬 구조와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위상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가치사슬은 거래소(KRX), 회원사(증권사·선물회사), 기관·외국인·개인 투자자, 청

산·결제(KRX 청산결제본부, CCP)의 4단 구조로 구성됩니다. 거래소는 매매체결과 시장조성·감시 기능

을, 회원사는 위탁중개·자기매매·법인 솔루션을, 청산결제본부는 일중·일말 마진콜과 결제 보증을 담당

하며, 삼성선물은 회원사 단계의 위탁중개·자기매매·법인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종합 라이선스 보유사입

니다. 한국파생상품시장은 한때 옵션 거래량 기준 세계 1위(2011년 38억 1,900만 건, 전 세계 27%)

에 올랐다가 옵션승수 인상 등 규제 강화로 거래량 순위가 조정되었지만, KOSPI200옵션·미국달러선

물·국채선물은 여전히 글로벌 상위권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FIA(미국 선물업협회) 통계 기준 KRX는 

거래소별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내 회원사의 시스템·청산·리스크 관리 역량이 글로벌 표준

에 맞춰 발전해 왔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삼성선물 같은 전문회사가 해외 카운터파티

(CME·EUREX·SGX·HKEX·LME)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신용·인프라 베이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1-6. 전업 선물회사 통폐합 흐름과 산업 구조 재편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가 모든 선물·옵션을 겸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전업 선물회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선물은 NH농협금융지주 계열의 NH선물로 사명이 

바뀌었고, KR선물은 2018년 이인혁 전무가 최대주주 지분 23.1%를 인수해 채권중개·증권사 전환 경

로를 모색했으며, 메리츠그룹의 메리츠선물은 모회사 메리츠증권으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2026년 시점에서 국내 전업 선물회사는 삼성선물(삼성증권 자회사), NH선물(舊 우리선물, 

1992년 7월 창립, NH농협금융지주 계열), 유진투자선물(1991년 설립, 유진투자증권 자회사) 3사로 

사실상 수렴(나무위키 '선물회사' 항목 정리)했고, 종합증권사 파생부문(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

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 등)이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산업 

구조 재편의 부수적 효과로, 전업 선물사의 차별화 포인트가 해외선물·법인 환리스크·원자재 영역으로 

좁혀졌고, 그 결과 종합증권사가 따라잡기 어려운 전문성·24시간 운영·법인 솔루션이 전업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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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굳어졌습니다. 

1-7. 규제 환경과 투자자 보호 프레임의 강화 

파생상품 영역은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보호법·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FIU) 등 

다층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사전교육·기본예탁금·적합성원칙·적정성원

칙은 신규 투자자 유입을 제약하는 동시에, 회원사로 하여금 표준화된 고객등록·검토·기록 체계를 갖추

도록 강제합니다. 금감원의 정기·수시 검사, KRX의 자율규제 점검, 금투협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회사 

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내부통제·정도경영 인프라는 결국 경영지원 부문의 인사·교

육·문서화·감사 대응 업무로 귀결됩니다. 

1-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 산업 변곡점이 경영지원에 미치는 함의 

"왜 종합증권사가 아닌 선물회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야간시장 정식 개시로 글로벌 24시간 거

래 인프라가 조성된 점, 환·금리 변동성 확대로 법인 헤지 수요가 증가한 점, ELS·DLS 자체헤지 카운

터파티 역할 등 산업적 모멘텀이 모두 선물 전문회사에 우호적이라는 사실로 정리됩니다. 경영지원 측

면에서는 야간운영 인력의 근태와 보상 설계, 외화 자금관리, 야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전산 

거버넌스 강화, 다층 규제 대응을 위한 문서·교육·감사 트레일 정비가 동시에 요구되며, 이러한 산업 

변곡점이 경영지원 직무의 업무 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국내 전업 선물회사 3사의 비교 프레임 

국내 전업 선물회사 3사를 비교하면, 삼성선물은 1992년 설립(국제선물), 1995년 삼성그룹 편입, 

1997년 사명변경의 경로를 거쳐 모회사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로 운영되며, 본사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 20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점은 그룹 내부거래(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 등의 환·금리 헤지)

를 베이스로 하는 안정적 수수료 수익과 법인 환리스크관리·원자재 영역에서의 전문성입니다. NH선물

은 1992년 7월 설립, NH농협금융지주 계열로 본사가 여의도 농협재단빌딩에 위치하며, "24시간 잠들

지 않는 NH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외선물·HTS 영역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유진투자선물은 1991

년 설립으로 국내 최장수 선물회사이며, 유진투자증권 자회사로서 CME·EUREX·SGX·HKEX·LME 등 

해외선물 중개와 자기매매(딜러 운용)를 병행합니다. 이 3사는 자본·인력·고객층이 서로 다르지만, 본

질적으로는 모회사의 정체성과 자금조달 베이스에 따라 강점 영역이 갈리는 구조라는 점이 공통적입

니다. 

2-2. 사업 포트폴리오 비교와 수익 모델 

삼성선물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국내선물·옵션 위탁중개, 해외선물 중개(미국주식·ETF 옵션, 제로데이 

옵션, 비철금속 LME, 중국거래소), FX마진, 법인 환리스크관리센터·원자재센터, 외환·FX 일반·금융법인 

도매, 자기매매(딜링) 등으로 구성됩니다. NH선물은 농협금융 인프라 기반 법인영업과 농산물·환 비중

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진투자선물은 자기매매 딜링 비중과 LME·CME 해외선물 중개에 무게가 실립

니다. 수익 모델 측면에서 보면, 삼성선물은 위탁수수료(국내선물·해외선물·FX), 자기매매 손익, 이자수

익(예수금 운용), 외환 매매·환전 마진을 합쳐 매출을 구성하며, 위탁수수료와 이자수익이 안정 수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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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기매매 손익이 변동 수익원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모든 선물회사에 공통된 구조이지만, 그룹사 

헤지 수요라는 베이스 수요를 갖춘 회사일수록 위탁수수료의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2-3. 삼성선물의 그룹 시너지 포지셔닝 

삼성선물의 가장 본질적 강점은 삼성그룹 비금융·금융 계열사의 헤지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비금융사의 외환·금리 헤지,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자산운용 부문 헤지, 삼성자산운용의 ETF·펀드 헤지 트레이드까지 그룹 내부 채

널이 안정적 수수료 베이스로 기능합니다. 또한 2014년 9월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 그

룹 통합 트레이딩·미들오피스·리스크관리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종합금투사급 IT·리스크 시스템을 갖추

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그룹 시너지는 한 번 형성되면 경쟁사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자산이며, 회사가 위기 국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베이스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전장치로 기

능합니다. 

2-4. 자기자본·연봉·인력 측면의 외부 평가 비교 

캐치(Catch) 등 채용정보 플랫폼은 삼성선물을 재무평가 상위 2%로 분류하면서 평균연봉 약 1.1억원, 

초봉 약 5,000만원 수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종 NH선물의 평균연봉은 약 7,300만원, 초봉 약 

4,500만원, 유진투자선물은 평균 약 5,800만원, 초봉 약 4,125만원으로 게시되어 있어, 삼성선물의 

보상 수준이 동종 전업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룹 평균 보상 수준과

의 정합성, 모회사 삼성증권 보상체계와의 연동, 그룹 내부거래 수익 베이스에 따른 안정적 자기자본 

운영 등이 종합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인 만큼 정확한 자기자본·총자산·임직원 

수치는 DART 사업보고서 원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며, 본 리포트에서는 외부 플랫폼 수준의 보수적 

인용에 그칩니다. 

2-5.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2025년 12월 8일 김인 부사장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본 리포트 시점 가장 최근의 인사 이벤트입

니다. 행정고시 37회,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EBRD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서기관, 금

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삼성화재 기획팀장(상무), 삼성증권 기획실장(부사장)을 거친 이력이 이데

일리·머니S·이비엔·아시아에이·이코노미톡뉴스·베타뉴스·더쎈뉴스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

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9일 KRX 자체 야간시장 개시에 따른 회원사 운영체계 정비, 즉 거래시간 

18:00~익일 06:00 단일 계좌 정규/야간 통합 운영, 회원사 자체 시스템 직접 연계 등이 회사의 24

시간 콜센터·야간 인바운드 인력 채용과 연결되었고, 과거 채용 히스토리에서도 '전문 계약직(야간) 사

원' 모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월 자 임원인사에서는 김태영 전무 신규 선임, 

고영균 상무 승진이 디지털데일리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이는 2023년 12월 김선 대표 취임 흐름과 

함께 회사의 임원 라인업이 꾸준히 갱신되어 왔음을 보여 줍니다. 

2-6. 리스크 측면의 포지셔닝 

시장 변동성 확대(VIX·V-KOSPI 상승)는 단기 중개 거래대금에 우호적이지만, 거래소·금감원 차원의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파생상품 사전교육·기본예탁금·적합성원칙)는 신규 개인투자자 유입을 제약합니

다.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이슈,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모회사 삼성

증권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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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사고 트렌드는 2020년대 들어 평판 리스크의 비중을 키워 왔으며, 이는 경영지원 부문의 

정도경영·내부감사·자금세탁방지·정보보안 업무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7. 산업 내 위치와 경영지원 함의 

종합하면 삼성선물은 자기자본·인력·보상 수준에서 국내 전업 선물사 중 최상위로 평가되며, 그룹 시너

지 기반 안정 수익과 정책 출신 CEO 영입을 통한 컴플라이언스·전략 강화라는 두 측면에서 차별화됩

니다. 경영지원 부문 입장에서는 회사가 누리는 안정성과 규모가 인사·예산·결산·IR 사이클을 모회사 

표준에 맞춰 정밀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로 귀결되며, 이는 일반 중견 금융회사 대비 업무의 정확

도·납기·문서화 수준이 더 높게 요구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회사 개요와 연혁의 의미 

삼성선물의 연혁은 단계별로 구체적입니다. 1992년 11월 '국제선물'로 설립, 1995년 8월 삼성그룹 인

수, 1997년 2월 '삼성선물'로 상호 변경, 1998년 12월 선물거래업 재정경제부 본허가, 1999년 4월 국

내선물 취급 개시, 2004년 8월 증권업 겸영 허가, 2008년 11월 자본시장법 관련 금융위 재인가, 

2014년 9월 삼성증권 지분 100% 인수, 2019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본사 이전, 2023년 12

월 김선 대표 취임, 2025년 12월 김인 대표 취임의 흐름이 그것입니다(위키백과 '삼성선물' 항목 정

리). 사업자등록번호는 104-81-26558. 이러한 연혁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① 회사가 그룹 편입 이전

부터 선물업 라이선스를 가진 베테랑이라는 점, ② 자통법 도입(2009년)을 전후해 증권업 겸영 인가

까지 확대해 종합 라이선스 베이스를 갖춘 점, ③ 2014년 모회사가 100%를 보유하면서 그룹의 전략

적 자산으로 격상된 점, ④ 2019년 이후 본사 이전으로 그룹 본진과의 운영적 통합 수준이 한층 깊어

진 점입니다. 

3-2. 사업 구조와 매출 구성 

공식 사업영역은 인크루트에 등재된 회사 사업 목적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물거래·해외

선물거래의 자기매매 및 위탁중개·주선·대리. 둘째, 선물거래 관련 전산용역. 셋째, 국내외 선물시장 정

보수집·제공. 넷째, 출판·교육서비스. 다섯째, 현물거래 및 중개. 여섯째, 국내외 간접투자증권 판매. 일

곱째, 해외 선물업무. 여덟째, 증권·신용카드·보험·은행 등과 제휴한 금융업무. 매출 구성은 위탁수수료

(국내선물·해외선물·FX), 자기매매 손익, 이자수익(예수금 운용), 외환 매매·환전 마진 등으로 나뉘며, 

회사 IR 자료 상 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미공개입니다. 업계 관례상 위탁수수료와 이자수익이 베이스 

수익원으로, 자기매매 손익이 변동 수익원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3-3. 최근 실적과 재무 프로파일 

캐치(Catch) 등 채용정보 플랫폼은 삼성선물을 재무평가 상위 2%로 분류하고 평균연봉 약 1.1억원, 

초봉 약 5,000만원 수준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종 NH선물·유진투자선물을 상회합니다. 자기

자본·총자산·영업수익·당기순이익의 정밀 수치는 DART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본 리포트에서는 "그룹 모회사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로서 별도공시 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사실관

계와 "캐치·사람인·인크루트 등 외부 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상위 그룹"이라는 수준의 정보로만 기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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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형 측면의 안정성은 변동성 큰 선물업의 특성과 그룹 베이스 수요의 균형이 만들어 낸 결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충격에서도 자기자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적 운영 원칙이 작동해 왔다

는 점이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3-4. 전략 방향과 CEO 메시지 

2025년 12월 신임 김인 대표 선임 보도를 종합하면 회사가 강조한 키워드는 ① 정책·국제금융·민간

금융을 두루 갖춘 리더십, ② 그룹 내 전략·기획 보직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③ 향후 전략 방향과 

조직 운영의 전면 재정비입니다(이코노미톡뉴스·아시아에이·머니S 보도). 이러한 메시지는 모회사 삼성

증권 박종문 사장 체제와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선물) 차원의 디지털·글

로벌·리스크관리 통합 어젠다와 정렬되며, 정책당국과의 소통 라인이 한층 선명해진 셈입니다. 신임 

CEO의 출신 배경은 회사가 향후 몇 년에 걸쳐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인프라 고도화, ⓑ 야간시장

·해외선물 영역의 정책·규제 변화 선제 대응, ⓒ 그룹사 헤지 수요와 외부 법인 시장의 균형 잡힌 확장

이라는 세 갈래로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5. 차별화 포인트의 구체적 분해 

첫째, 그룹 브랜드와 신용입니다. 삼성그룹 5대 핵심가치(인재제일·최고지향·변화선도·정도경영·상생추

구)를 공유하며, 글로벌 카운터파티 신용도 측면에서 외국계 기관 대비 동등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는 점은 해외선물 중개·외환 도매 영역에서 결정적 자산입니다. 둘째, 그룹사 내부거래 베이스입니다. 

2025년 기준 삼성전자 매출 333조원 규모의 글로벌 매출에 따르는 외환 헤지 수요, 삼성생명·화재의 

운용자산 헤지 수요, 삼성자산운용의 ETF·펀드 헤지 수요가 안정적 수수료원을 형성합니다. 셋째, IT 

시스템입니다. HTS·MTS·다운로드센터, 24시간 운영 고객센터(02-3707-3699), 비대면 계좌개설, 인

증서 관리, FDM 재무현황공시 등 디지털 인프라가 종합금투사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넷째, 리

서치 역량입니다. Daily/Monthly 시황, Market Unboxing, 리서치 이슈픽, 나스닥 투자전략(Teyvat) 

등 자체 콘텐츠가 정기 발간되며, 이는 법인·기관 고객 대상 영업의 보조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3-6. 리스크 요인의 구조적 분해 

첫째, 시장 리스크입니다. 변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거래대금과 수수료가 동반 감소하므로, 회사 손익이 

시장 환경에 일정 부분 노출됩니다. 둘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핀테크·로보어드바이저·해외 ATS의 가

격 경쟁이 위탁수수료율을 압박하며, 종합증권사 파생부문도 동일 운동장에서 경쟁합니다. 셋째, 컴플

라이언스·내부통제 리스크입니다. 과거 KR선물의 자기자본 미달 경고 사례에서 보듯, 자기자본·NCR·

유동성비율 관리에 한 번 균열이 생기면 회사 전체의 영업 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모회사·그룹 리스크입니다. 모회사 삼성증권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동(보험업법 개정, 삼성생명-삼성

전자 지분 이슈 등)이 간접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ELS·DLS 자체헤지 카운터파티로

서 대규모 손실 사건 발생 시 평가손익 변동성이 회사 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7. 그룹 통합 어젠다와 회사의 위치 

삼성금융네트웍스 협의체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삼성선물 6개사로 구성

되며, 각 사가 보유한 고객·상품·인프라를 연결해 통합 자산관리·리테일·법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그

룹 차원의 전략을 공유합니다. 삼성선물은 이 협의체 내에서 파생상품·외환·해외선물 영역을 담당하는 

사실상 유일한 회원사로서, 다른 5개사의 헤지·자산배분·외환 솔루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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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성은 단기 손익보다는 중장기 그룹 통합 시너지 차원에서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경영지원 부문 또한 6개사 협의체 차원의 인사·재무·정도경영 표준에 발맞

춘 운영 사이클을 유지해야 합니다. 

3-8. 회사의 본사 위치와 운영 거버넌스 

2019년 10월 본사 이전 후 삼성선물은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 서초사옥 20층에서 운영되

고 있으며, 같은 빌딩에 그룹 본사 기능 일부와 다수 그룹사 임원·기획 라인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운영 거버넌스 측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보고·결재·인사·예산 사이클이 그룹 본사와 같은 

호흡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환경적 조건이며, 경영지원 부문이 모회사·그룹사와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빈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삼성그룹 5대 핵심가치의 공식 정의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공유하는 핵심가치로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삼성SDS·삼성전자 모두 동일 가치체계를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인재제일

은 인재가 모든 가치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명제로, 채용·육성·평가·보상의 모든 결정에 우선합니다. 최

고지향은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지향하는 도전 정신, 변화선도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자기변신

을 거듭하는 적극성, 정도경영은 컴플라이언스·윤리·법규 준수의 보수적 운영, 상생추구는 협력사·고객·

사회와의 공존을 강조하는 가치체계입니다. 삼성의 인재상은 "창의·열정·소통의 가치창조인"으로 정리

되며, 일에 대한 열정과 자기주도 학습, 공감적 소통과 개방적 협업이 강조됩니다(서울경제 '사람이 미

래다' 기획기사). 

4-2. 삼성선물의 윤리경영·핵심가치 

삼성선물은 자체 홈페이지(회사소개 > 윤리경영)에서 핵심가치, 경영원칙, 윤리강령, 부정제보의 4개 

영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모회사 삼성증권의 경영원칙(인재제일·최고지향·변화선도·정도경영·상생추구)

을 동일하게 채택합니다. 정도경영(컴플라이언스), 자금세탁방지(AML), 내부거래 사전검토 등 금융투

자업 특유의 통제 가치가 추가되어 있고, 부정제보 채널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내부 신고 시스템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도경영을 형식적 슬로건이 아니라 운영 인프라로 구체화해 왔다

는 점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4-3. 금융·증권·파생상품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첫째, 정확성과 꼼꼼함입니다. 1bp 차이가 손익으로 이어지는 도메인 특성상 숫자·문서·전표 오류에 무

관용 원칙이 작동합니다. 둘째, 컴플라이언스 마인드입니다.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외국환거

래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정보법 등 다층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떤 행위가 어디서 어긋날 수 있는지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사고가 요구됩니다. 셋째, 데이터·통계 친화도입니다. 거래대금·VaR·민감도 지표

·NCR·유동성비율 같은 정량 지표가 경영판단의 베이스로 작동하므로, 숫자의 의미를 읽어 내는 능력

이 평가됩니다. 넷째, 리스크 감수성입니다. 거래·운영·시스템·법규 리스크의 원천을 인식하고, 사전 차

단과 사후 대응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고방식이 강조됩니다. 다섯째, 엑셀·파워포인트·SAP·ERP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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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친화도입니다. 결산·예산·KPI 모델링·기안문 작성·보고 자료 제작이 일상 업무이므로, 도구 활용력

은 본질적 자산입니다. 

4-4. 경영지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소프트스킬 

다부서 협업이 일상입니다. 프론트(트레이더·세일즈), 미들(리스크·운영), 백(결제·회계) 사이의 의사소

통과 조율은 경영지원의 핵심 업무이며, 부서 간 이해관계와 KPI 차이를 조정하면서 회사 전체의 손

익과 통제를 유지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문서화와 보고서 작성 능력은 금감원·KRX 보고, 모회사 IR, 

이사회 자료에 일관되게 요구됩니다. 이해관계자 조율 능력은 모회사 본사 인사·재무팀, 외부 회계·노

무·법무법인, 거래은행과의 협업에서 발휘되며, 보안의식은 고객정보·매매정보·내부정보의 차이니즈월

을 운영하는 회사의 본질적 요건입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는 해외선물 중개 파트너

(CME·EUREX·SGX·HKEX·LME) 응대와 글로벌 보고에서 유효한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4-5. 조직 문화의 단상 

삼성 공통의 그룹 입문교육은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약 2주에 걸쳐 진행되며, 신임 간부·임원 연수 

과정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직급 통폐합과 수평적 호칭, 직급별 체류연한 폐지 등 인사혁신 흐름이 삼

성선물에도 적용되며, 그 결과 회사 내부 호칭과 보고 문화는 종전 위계형 구조에서 일정 부분 수평화

된 모습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업 특성상 컴플라이언스·리스크 통제는 보수적이며, 야간운영·딜링룸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룹 차원의 정도경영(부정제보·내부감사) 규율이 일상 업무에 깊이 반영

되어 있고, 이는 신입사원이 입사 초기부터 익숙해져야 할 운영 환경입니다. 

4-6. 보상·복리후생 환경 

캐치 등 외부 채용 플랫폼이 제시하는 평균연봉 약 1.1억원, 초봉 약 5,000만원 수준은 동종 전업사 

대비 상위에 자리합니다. 보상 체계는 모회사 삼성증권의 인사 가이드라인과 정합되며, 그룹 차원의 

성과 평가·보상 표준이 반영됩니다. 복리후생은 그룹 공통의 의료·자녀학자금·복지카드·휴양시설·임직원 

대출 등이 적용되며, 본사가 삼성전자 서초사옥 20층에 위치한 만큼 그룹 본진의 인프라(식당·카페·체

력단련장 등)를 함께 활용합니다. 이러한 보상·복리 수준은 인재제일 가치를 운영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며, 동시에 인재 유출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4-7. 인사혁신 트렌드와 조직 운영 

삼성그룹은 2010년대 후반부터 직급 통폐합, 직급별 체류연한 폐지, 평가·보상의 직무·역량 중심 재편

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삼성선물에도 적용되며, 신입사원이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잠재력에 따라 조기 발탁이 가능한 구조가 운영됩니다. 동시에 정기 임원인사

(매년 12월~1월)에서는 그룹 차원의 인사 사이클이 회사 인사 사이클과 정합되며, 경영지원 부문이 

그 사이클의 실무 운영을 담당합니다. 인사혁신은 인재제일·변화선도라는 두 가치를 운영적으로 결합

하는 영역이며, 경영지원 부문이 회사의 변화선도 역량을 매년 시험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4-8. 도메인이 만들어 내는 사고방식 

정도경영·컴플라이언스가 일상화된 회사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사고방식은 일반 산업과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어디서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행위 이전에 사전 검토와 기록을 남기

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회사가 한 번의 사고로 영업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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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스를 잃을 수 있는 도메인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자산입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회사 전체에 확산시키고, 관련 교육·매뉴얼·점검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증권사·선물회사 경영지원의 직무 범주 

경영지원(Corporate Support / Management Support)은 통상 6개 하위기능을 포함합니다. 첫째, 

인사 부문은 채용·평가·보상·HRD·노무를 다룹니다. 둘째, 총무 부문은 자산·시설·구매·법인차·임직원 복

지를 운영합니다. 셋째, 재무·회계 부문은 결산·자금·세무·IR·공시를 담당합니다. 넷째, 경영기획 부문은 

예산·전략·KPI 관리·중장기 계획을 다룹니다. 다섯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리스크·법무 부문은 정도

경영의 운영 인프라를 책임집니다. 여섯째, 홍보·대외협력 부문은 언론·당국·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

합니다. 회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슬림한 선물회사 특성상 한 사람이 인사·총무를 겸직하거나, 재무회계

와 경영기획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2. 일·월·분기·연 단위 업무 사이클 

일 단위로는 일일 영업보고, 자금일보, 콜·당좌 자금관리, 일일 KPI 트래킹이 운영됩니다. 월말에는 월

결산, 월별 손익보고,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집계, 월별 위험노출액(VaR) 모니터링 보조, 인건비 정산

이 수행됩니다. 분기 단위에서는 분기 실적 마감과 모회사(삼성증권) 연결 패키지 송부, 영업용순자본

비율(NCR)·자기자본 한도 관리 데이터 제출, 이사회 자료,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반기·연 단위에서는 반기·사업보고서 DART 공시, 외부감사인 감사 대응, 정기 임원인사(매년 12월~1

월), 정기 평가·보상, 연말 폐장(2024년 기준 12월 30일)·연초 개장(2025년 기준 1월 2일) 운영, 채

용시즌(상반기·하반기 그룹 공채 연동) 등이 한 해의 사이클을 구성합니다. 사이클의 안정적 반복이 회

사 운영의 기반이며, 경영지원 부문은 이 반복을 무사고로 이어 가는 책임을 집니다. 

5-3. 내부 이해관계자 맵 

내부 이해관계자는 네 분류로 구성됩니다. 첫째, 프론트오피스로서 국내선물·해외선물·FX·법인영업 트

레이더와 세일즈 인력이 있습니다. 둘째, 미들오피스로서 리스크·준법감시·자금세탁방지 부서가 자리합

니다. 셋째, 백오피스로서 결제·회계·전산이 운영됩니다. 넷째, 경영진으로서 대표이사·전무·상무가 의사

결정 라인을 형성합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 네 계층을 가로질러 인사·예산·KPI·결산·IR을 통합 운영

하며, 부서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회사 전체의 손익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5-4. 외부 이해관계자 맵 

외부 이해관계자는 더 다층적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검사·인가·정책 채널입니다. 둘

째,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청산결제본부는 거래·청산·자율규제 채널입니다. 셋째, 금융투자협회

(KOFIA)는 표준 가이드라인·자율 교육의 채널입니다. 넷째,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증권 보관 채널입

니다. 다섯째, 외부감사 회계법인은 정기 감사·세무 자문 파트너입니다. 여섯째, 노무·법무법인은 인사·

노동·법규 자문 파트너입니다. 일곱째, 거래은행은 예수금 신탁·외화 자금조달 채널입니다. 여덟째, 모

회사 삼성증권 본사 인사·재무·전략실은 그룹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아홉째, 

삼성금융네트웍스 협의체(생명·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선물 6개사)는 그룹 차원의 정책·표준 협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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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입니다. 열째, 해외 청산회원·중개사(CME·EUREX·SGX·HKEX·LME)는 글로벌 거래·청산 파트너입니

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정기 보고·교류·문서화를 책임지며, 한 채널의 누락이 

회사 전체의 운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삼습니다. 

5-5. 필요 역량 — 하드 스킬 

첫째, 회계·재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K-IFRS, 금융업 계정과목, 파생상품 회계처리(FVPL/FVOCI/AC 

분류), 헤지회계, 외화환산 등이 핵심 영역입니다. 둘째, 법규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동법(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자본시장법(영업·인가·내부통제),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상 업무에 반영됩니다. 셋째, 도구 활용력이 필요합니다. 엑셀(피벗·VLOOKUP·재무모델링), 

SAP/ERP, 내부 결산시스템, 보고서·기안문 작성 도구, 영어 이메일 작성·번역 등이 일상 도구입니다. 

넷째, 데이터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래대금·VaR·NCR·유동성비율 같은 정량 지표가 회사 운영판

단의 입력값으로 활용되므로,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부서에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5-6. KPI와 평가 포인트의 추론 

공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 증권·선물업 경영지원 KPI는 첫째 결산 정확도와 납기, 둘째 예산 편

성·집행률, 셋째 채용 충원율과 이직률, 넷째 컴플라이언스 사고 건수(0건 지향), 다섯째 외부감사·금감

원 검사 무지적 여부, 여섯째 NCR·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지표 보조 관리, 일곱째 비용 효율화 프로젝

트 성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회사 경영지원 부문도 유사한 KPI 체계를 운영할 가능성

이 높으며, 그룹 차원의 표준 KPI(인재제일·정도경영·변화선도 관련 평가 항목)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7. 가상 워크플로우 — 월말 결산 

월말 결산은 D-3, D-2, D-1, D, D+1, D+2의 단계별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D-3에는 부서별 분개 마감

과 미정리 전표 점검이 진행됩니다. D-2에는 부서별 전표 검증, 회계법인 사전 점검, 환율·금리 환산 

확정 작업이 수행됩니다. D-1에는 결산 시산표 점검과 손익 변동 요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D에는 결

산이 확정되고 손익보고서가 작성됩니다. D+1에는 모회사 연결 패키지가 제출되며, 그룹 차원의 통합 

결산이 진행됩니다. D+2에는 이사회·경영진 보고와 차월 예산 가이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클

은 매월 무사고로 반복되는 것이 핵심이며, 한 번의 오류가 분기·연간 결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에서 경영지원 부문의 정확도는 회사 전체의 신뢰 기반입니다. 

5-8. 가상 워크플로우 — 분기 IR 

분기 IR은 거래대금·시장점유율·수수료율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손익·재무상태표 작성, 모

회사 IR팀과의 메시지 정합성 확인, 외부공시(DART), 보도자료 배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상장 회

사인 만큼 일반 투자자 대상 IR 빈도는 낮지만, 모회사 삼성증권의 분기 실적 발표 주기에 맞춰 그룹 

차원의 통합 IR 메시지가 정렬되며, 본 회사의 데이터가 그룹 IR의 일부로 인용됩니다. 경영지원 부문

은 이 정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 손익의 의미를 그룹 메시지와 어떻게 연

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매분기 반복됩니다. 

5-9. 가상 워크플로우 — 신입 채용 프로세스 

신입 채용 프로세스는 직무 정원 산정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공고 게시(삼성커리어스·회사 홈페이지), 

서류 접수와 평가, 직무적합성 평가, 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건강검진, 입사·OJT의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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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룹 공채 일정에 맞춰 운영됩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 사이클을 그룹 본사 인사팀과 협업해 

운영하며, 회사 차원의 직무 가이드와 채용 기준을 매 시즌 업데이트합니다. 채용 인력의 질은 회사의 

향후 5~10년의 운영 베이스를 결정하므로, 인재제일 가치가 운영적으로 시험받는 핵심 영역입니다. 

5-10. 가상 워크플로우 — 야간시장 운영 지원 

2025년 6월 자체 야간시장 개시 이후 회사 운영은 24시간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야간 콜센터·시스

템 모니터링 인력의 근태와 수당 설계, 24시간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야간 사고 시 비상연락망 가

동, 야간 운영 인력의 안전·복지 보장은 모두 경영지원 부문의 책임 영역입니다. 야간시장 운영의 안정

성은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경영지원 부문이 24시간 인프라의 후방을 어떻게 설계·운

영하느냐가 향후 몇 년 회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5-11. 직무의 본질 — 회사의 손익과 위험을 숫자로 그리는 컨트롤 타워 

경영지원 부문은 외형은 백오피스이지만, 본질은 회사의 손익 구조와 위험 한도를 숫자로 그려 내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야간시장 도입, 신임 CEO 취임,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어젠다 등 외부 변수가 

본 직무의 인사·예산·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서 간 이해관계 조율과 그룹 표준 정렬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본 직무의 

가치는 회사가 잘 굴러갈 때보다 위기 국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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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계 파생상품 시장 현황 및 최근 한국의 이슈 (KIEP)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40000&bid=0005&list_no=3635&ac

t=view 

31. 한국파생상품시장의 현황진단과 발전방향 (자본시장연구원) —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w.php?fid=18886&fgu=002002&fty=004

003 

32. 삼성SDS 핵심가치 — https://www.samsungsds.com/kr/unsdgs/values.html 

33. 삼성증권 경영원칙 — https://www.samsungsecurities.co.kr/kor/business/principle.do 

34. 삼성, 인재제일 5대 핵심가치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1HO2VZLRW6 

35. DART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